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농구대잔치 결승
전. 동국대가 일으킨‘돌풍’은 중앙대의 벽
을 넘지 못했다. 이호근(44) 동국대 감독은
코트에서내내소리지르다결국목이쉬었
다. 경기종료전까지포기하지않고뛰는선
수들을 독려하며 힘이 돼주기 위해서다. 결
과는 26점차 패배로 끝이 났다. 이 감독은
코트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얼싸 안으며 구
수한 전라도 사투리 한마디를 짧게 던졌다.
“고생들했어, 잉~”. 

그래도 동국대 농구부는 이 대회에서 큰
성적을 거뒀다. 1983년 농구대잔치가 시작
된이래 25년간단한차례도 4강에든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의 준우승은 동국
대에게큰괘거였다. 당시이호근동국대감
독은“여름에하루도거르지않고웨이트트
레이닝을 하는 등 힘든 훈련을 견뎌내면서
좋은결과가나온것같다”고준우승소감을
피력했다.

2006년 중반부터 모교인 동국대 코치를
맡고 있다가 지난해 6월부터 사령탑이 된
이호근 감독. 취임이후 조직력이 좋아지면
서팀성적도덩달아올랐다. 지난해종별선
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전국체
전과 2차 대학연맹전에서 각각 3위에 올랐
다. 2005-2006 시즌전자랜드감독대행시
절팀이12연패의늪에빠지는바닥을경험
한터라이감독이모교에서펼치는‘제2의
성공’은더욱값지고빛이났다.
이 감독은“여자와 남자 프로감독을 다

해봤던 경험이 현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
르치는데 전술적인 부분이나 수비를 지도
하는데큰도움이된다”며“동국대

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모교에서
지도자생활을마치고싶다”고말했다.
전라남도 낙안중학교 3학년때 키가 크다

는 이유(당시 187㎝)로 농구공을 처음 잡기
시작한 이 감독은 1980년대 중반 잘나가던
실업팀 현대에서 센터로서 명성을 날렸다.
1990년부터 3년동안은 국가대표로 뛰기도
했다. 이후95년유니폼을벗은뒤현대전자
영업과장으로 잠시 넥타이를 매기도 했다.
일 잘한다는 명성도 자자했지만 결국 마음
속의고향인농구코트가그리워다시돌아
와 용인대에서 지도자의 길을 시작했다. 이
후신세계여자농구단코치로옮겨1998년
부터 2003년까지 이문규 감독과 호흡을 마
치며 4회 우승 신화를 일궈내기도 했다. 하
지만 남자 프로농구 전자랜드 코치로 둥지
를옮긴뒤쓰라림을맛봤다.
“농구인생의최대위기였지요. 항상이기
는 것만 경험하고살아왔는데 연패를 당하

니 눈 앞이 깜깜하더라구요. 회복하기도 쉽
지 않았지만 당시 실패에서 배운 경험들은
저에게큰자산이됐습니다. 이제는져도왠
만해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는오뚜기정신이몸에배었거든요.”
이감독은이모두가항상자신을위해고

향인 순천 송광사에 다니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불심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낙안
읍성근처가고향인이감독은독실한불
자인어머니때문에절에자주
다녔다. 선수 시절

에도항상염주를차고다녔으며, 흑석동도
림사를오랫동안다니며신행생활을했다.
“운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에
게큰의지가됐습니다. 선수시절제가코트
에서어떤위기상황에도흔들리지않고감
정변화가없이의연했던것이성격탓도있
겠지만 불교의 중도적 가르침도 적지 않은
영향을줬지요.”
이감독은이런불교의힘을알기에선수

들과함께시간날때마다학교내에있는정
각원을자주찾아법문도듣고명상도한다.
특히시합이있기전에는꼭찾아가부처님
께절을올리며선수들의마음을다잡는다.
모교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감독에겐 또

하나의 배부른 즐거움이 있다. 자녀 모두가
농구 유망주로 활약하고 있다. 아들
이동엽(용산중3)군은농구
명문 용산고

주장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때에는팀을소년체전정상에올려놓
고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농구공을
잡은 지 1년도 채 안된 딸 민지(선일여중1)
양은지난8월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
재배에서 선일초등학교를 1위로 이끌며 역
시최우수상을차지하기도했다.
“아들은반대하지않았지만딸아이는반
대를했는데, 자기가좋다니못말리겠더라
구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합숙 훈련을 해
서 저까지 시합이 있으면 거의 네 집 살림
을 합니다(웃음).”그래서 최근
에이감독은거의혼

자 있는 아내를 위해 동국대 근처인 장충
동으로집을옮겼다.
“1985년 당시 제가 2학년이었을 때 동국
대가우승을한번해보고는아직정상을밟
은적이없어요. 쉽지는않겠지만열심히해
서올해는꼭후배들과함께대학농구의정
상에서보고싶습니다.”

글=김주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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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가르침

지도자생활의지
”

지난해농구대잔치준우승신화

모교서지도자생활마치고싶어

[동국대 농구부감독이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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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지붕”

Q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11--332277--776699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